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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날치를 보면서 일종의 해방감을 느낀다. 멜로디를 구상할 때 익숙한 걸 전부 빼는 작업 

방식, 화려하지 않지만 묵직하게 받쳐주는 베이스와 드럼만으로 이루어진 심플한 악기 구성, 랩처

럼 빠르게 쏟아지는 판소리 창법, 모두 기존에 없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음악이 이렇게 달

라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그뿐인가, 서른을 앞둔 20대 여성과 30대의 기혼 여성, 30대의 출산 여성

이 함께 노래하는 무대가 변방이 아닌 중심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은 벅차게 위로가 된다. 단단하게 

가득 찬 모두가 아름다운 세계. 노래를 들을 뿐인데 삶의 지평이 넓어진다.

설화수가 지향하는 ‘시간의 지혜로 빛나는 아름다움’을 무대 위에 펼쳐놓는 이날치의 권송희, 이나

래, 신유진. 소리꾼 넷과 연주자 셋으로 이뤄진 밴드 이날치의 여성 멤버 셋은 판소리를 전공한 소

리꾼으로 모두 보컬을 맡고 있다. 지금은 무대 위에서 노래로 위안을 주고 있지만 이날치를 시작하

기 전에는 결혼과 출산 등 여성 예술가로서의 고민이 깊었다. “이날치를 시작할 무렵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팀에서 배려해줘서 아이 낳기 직전까지 녹음을 하고 

출산 후 빨리 복귀했죠. 처음엔 혼란스럽고 아이 엄마로 무대에 서는 게 가능할까, 엄마라는 이미지

가 예술가로서 괜찮을까 했는데 오히려 시야가 넓어졌다고 할까요? 세계관이 더 넓게 열렸어요.”

예술가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경험은 굉장히 큰 선물이라는 걸 알았다는 권송희의 말에 이나래

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출산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되는지, 내 생각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긴 해요.” 모두 이해할 거라며 걱정 

When people see Leenalchi, they feel a certain sense of liberation. Perhaps, in most cases, this 
is because of their music style which often omits musical elements that are typically expected 
in a melody. They rely on a simple arrangement of instruments, led by bass guitars and drums, 
and infuse rapid-fire Pansori techniques that sound similar to rap music, all of which deviate 
from conventional music styles. Such unconventional choice seems to be telling us that it is 
okay for music to sound different. Moreover, Leenalchi’s lineup of female artists - one counting 
down to her 30th birthday soon, one married woman in her 30s, and an expectant mother who 
is also in her 30s - is a massive source of pride and comfort for countless onlookers. As a group, 
Leenalchi feels solid and full, performing in front of a world that is beautiful all-around. Simply 
listening to their music broadens our horizons.
Leenalchi’s Kwon Song Hee, Lee Na Rae, and Shin Yu Jin tell their beautiful story on stage 
in a manner that resonates with Sulwhasoo’s perspective on beauty - “Timeless Wisdom, 
Ageless Beauty.” All three female artists of Leenalchi, which consists of four vocalists and three 
musicians, are known as “Soriggun,” or professional vocalists trained as Pansori vocalists. Over 
the past few months, they have been singing to us, delighting us with their performances on 
stage. But before they got together to create Leenalchi, they were female artists dealing with 
momentous life decisions on marriage and childbirth. “I found out that I was pregnant when 
we were about to start this Leenalchi project. But I didn’t want to quit. Fortunately, the whole 
team understood my situation, and I was able to finish my recording right up until I ha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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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는 권송희와 신유진의 응원에도 이나래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배려해주니 정말 감사

하죠. 지금도 다른 멤버 모두 괜찮다고는 해요. 순리대로 편하게 생각하라는데, 아직까지 여성의 

출산과 일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있고, 실제로 일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좀 주눅이 들죠. 꼭 예술가

가 아니라도 이 부분은 누구나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소리꾼으로서 여러 시도를 해왔던 세 사람은 이날치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판소리를 친숙하게 하

는 데 성공했다. “아직 성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공의 문 앞에 서 있는 시점이죠. 이제 그 문을 

어떻게 열지 연구해야죠.” 권송희의 대답에는 대중 예술가로서의 고민이 담겨 있다. 한국관광공사

의 홍보 영상에 ‘범 내려온다’가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들의 음악에 흥이 오르고, 팬데믹 시기에도 수많은 무대에 서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날치의 음악

을 친근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지만, 그 이상으로 일상에 좀 더 스며드는 음악을 고민 중이다. “기존 

판소리 사설 ‘수궁가’로 이날치 음악의 색깔을 보여드렸으니, 새로운 주제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2집은 기존 사설이 아닌 저희가 직접 쓰거나 글 쓰는 분의 도

움을 받아서 작업해볼 생각이에요. 창법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내용이 현실과 가까운 거죠. 더 공

감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겨날 거라고 봐요.” 이나래가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자 신유진이 덧붙였다. “이야기를 노래로 전달하는 게 판소리의 매력이에요. 그게 정말 좋아서 

판소리를 시작했거든요. 판소리의 특성을 살려서 새로운 이야기, 요즘 시대에 맞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죠.”

head into the delivery room. Then, I came back as quickly as I possibly could. At first, I was so 
anxious. I wasn’t sure if I could be a good mother, and perform on stage. I didn’t know if being 
an artist would be a good profession as being a mother. But now, I feel like I have a broader 
perspective on things. My world view is a lot wider than before.”
Over the years, Kwon, Lee, and Shin have challenged a number of different conventions as 
Soriggun vocalists. With their work as part of the Leenalchi group, they have found a formula 
that can bring the public much closer to Pansori music. “We still don’t think we’ve really made 
it. We think we’re at the doorstep of really making it. What we have to do now is to find a 
way to actually open the door in front of us.” Kwon’s answer reflects her worries as a pop artist. 
Leenalchi became a global sensation when their song, “Tiger is Coming,” was featured in a 
promotional video releas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We were able to give people a taste of Leenalchi’s music with the Pansori epic, ‘Sugungga.’ Now, I 
think it would be meaningful for us if we could tell people our own story under a new theme. For 
our second album, we’re planning on writing and composing our own music, rather than using 
adaptations of traditional Pansori epics. Or we’re going to get some help from other writers to produce 
our music. We’re going to leave the singing style as is. We’re just going to tell a story that is closer to 
what we’re all going through today. We’re confident it will give people a little more to relate to.”
“Tradition is like the soy essence you use to make soy sauce.” Lee, who grew up in a lib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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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은 씨간장이에요.” 조부모님과 이웃까지 전통 음악을 즐기는 열려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이

나래는 전통을 양식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공기처럼 무형의 형태로 흡수해야 한다며 ‘씨간

장’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어떤 형식으로만 존재하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 살아남아야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씨간장인데 집집마다 해마다 다른 맛을 내듯, 똑같은

전통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날치에는 소리꾼이 네 

명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전부 달라요.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을 흡수해 숨쉬게 하는 거죠. 전통을 

하나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런 면에서 이날치와 설화수는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는 권송희는 “기본을 훼손하지 않고 현재의 일상에서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잘 찾은 거죠. 

설화수나 이날치나.” 두 선배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던 신유진도 혼자 좋은 게 아닌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진짜 전통이 아닐까 한다며 말을 이었다.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변화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곁에 두고 손에 쥘 수 있겠죠.”

이날치는 소비되는 음악을 지향한다. 쓰이는 음악이기를 원한다. 그 목표에 닿기 위해 갇히지 않고 

언제나 유연하려고 한다. “이왕이면 설화수처럼 소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음악이 유용하게 생

활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했으면 해요. 전통을 강조하는 특별한 음악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받아

들여지는 좋은 음악을 하는 게 목표예요.” 

environment where her grandparents and neighbors enjoyed traditional music, used “soy 
essence” as a metaphor to explain that tradition and heritage should be remembered by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not only in its original form and technique, but also in intangible ways. 
"Every family has its own soy essence that they use to make soy sauce. They all taste different. 
The same goes for tradition. It’s express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person that 
carries it onward. I think that’s what legacy is about. Leenalchi has four vocalists, and all of us 
express and sing differently. We absorb tradition in our own ways, then we breathe life into 
it. I don’t want tradition to be put into one homogeneous box.” In that respect, Kwon thinks 
Leenalchi shares some things in common with Sulwhasoo. She says, “We try to find ways that 
can help us become a part of people’s everyday lives without compromising some of the more 
fundamental elements. That’s what Sulwhasoo and Leenalchi have in common.”
Leenalchi, as a collective, hopes to create music that can be consumed by everyone. They want 
to create music that can be useful. To make that dream a reality, Leenalchi is trying to be 
flexible and freewheeling at all times. “We wish our music can be consumed like Sulwhasoo’s 
products. We want our music to be purposeful and to present people’s day-to-day lives in a 
natural manner. Our goal isn’t about making special music that highlights tradition. We want 
to produce good music that is easy for people to include it as a part of their everyday lives.”

메이크업&헤어 살롱드플로리(02-511-9782) 스타일리스트 정소정 도움 주신 곳 차이킴(070-4186-6605), 단하(02-6952-8383), 

레인크넨(02-6213-8227), 레호(070-8836-1170), 플랫아파트먼트(070-4236-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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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러지다 |

새로운 길에 피어난 공예의 봄날

흙, 나무, 돌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쓰임새 좋은 아름다운 물건을 빚어온 공예의 새로운 길. 아크릴과 3D 프린팅, 재활용 소재 등 

전통에서 벗어난 신소재를 사용해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확장되고 있다. 길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고운 여정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1 현대 재료로 유물에 위트를 표현한 ‘분홍자’는 카바 라이프x라이즈 호텔 공동 기획으로 

하시시박x최경주 <DOT & BLUR> 전시작. 2 Paper-mache 소재로 만든 ‘Cut-out pink’ 의자는 

오상원 작가 by jaeryo. 3 과감한 원뿔 형태의 하늘색 ‘Small hole series’ 조명 오브제는 신다인 

작가. 4 투명한 몸체에 전선을 가득 채워 조명이 켜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Smog 

Series’ 단스탠드 조명은 오복기공사. 5 Laminated Glass ‘Wave Table’은 STUDIO CHACHA. 

6 호두나무와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해 3D 프린팅한 ‘D-SOBAN’은 류종대 작가. 7 수작업으로 

염색한 아크릴 사이드 테이블은 스튜디오 리포소. 8 보라색 ‘Pipee lexus edition’, 주황색 ‘Pipee 

vase series’ 화병은 모두 이동주 작가. 9 뜨개로 만든 천을 실리콘으로 모양을 잡아 제작한 

바구니는 카바 라이프x라이즈 호텔 공동 기획으로 하시시박x최경주 <DOT & BLUR> 전시작. 

10 베이지색 ‘Small hole series’ 오브제는 신다인 작가.  

1

2

3

4

5

6

8

7

9

10



46 2021                      Vol.97                     Sulwhasoo    47

언 제 나  시 대 의  첨 단 을  걷 다

인류와 문명의 역사는 재료의 역사와 다름없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재료와 소재를 발견하고 사용하면서 시대마다 새로운 첨단 소재가 

출현해 공예가 이어졌다. 수천 년 전 청동부터 금속 공예, 조선의 방짜 유기도 각 시대에는 신소재였으며 한지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소재에 대한 탐구와 탐미를 통해 우리의 공예는 언제나 첨단을 향해 있고, 여전히 늘 새롭다.

왼쪽 페이지 1 목재와 면사의 소재적 조화로움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월 오브제 ‘Color of strings’는 

심종후 작가. 2 바이오플라스틱을 이용해 3D 프린팅 

기법으로 만든 ‘모듈 체어’, ‘Yellow Stool and Table’, 

‘Green Stool and Table’, ‘Yellow Stool’은 모두 

류종대 작가. 3 온화하고 차분한 유리 오브제 ‘Still 

Object Series’는 서지혜 작가 by CAVA LIFE.

오른쪽 페이지 1 돌의 형상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하고 아크릴과 나무 소재를 사용한 커피 

테이블과 사이드 테이블은 모두 소미니 스튜디오. 

2 따듯한 색감에 손자국을 남겨 자연을 닮게 만든 

텍스처의 화병은 박나혜 작가. 3 책거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물놀이 조각보’는 소소영.

1

1 3

2

2

2 2

3



48 2021                      Vol.97                     Sulwhasoo    49

전 통 을  곁 들 인  따 뜻 한  신 소 재  공 예

공예는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을 통해 전해지며 시대적 감각과 소재를 담아왔다. 아크릴, 플라스틱, 알루미늄과 다양한 합성 섬유 등 전통에서 벗어난 

소재로 최첨단을 걸으면서도 공예로서의 가치와 멋을 지닐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아날로그의 손맛과 우리 전통의 미학을 곁들여 낯설지 않은 

풍경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공예는 신소재와 전통이 어우러져 더욱 깊어지고 섬세하며 확장 가능한 콘텐츠가 되었다.

왼쪽 페이지 1 전통 호족반을 재해석한 살구색, 노란색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투명반은 

하지훈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2 옻칠이 된 유리잔은 정은진 작가. 3 ‘Ancient future 연작 01 

화이트 시리즈’ 장은 김현희 작가. 4 고대 토기를 모티브로 제작한 달 항아리 형태의 화병은 

김규태 작가. 5 백말총에 천연 염색해 매듭술로 만든 말총 삼각 노리개는 정다혜 작가. 6 능화 

문양 표지 전통 책,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 장정, 오침안정법으로 엮은 전통 책 책갑은 

모두 지희승 작가 by 한지라이프. *청록색 페인트벽은 ‘DET543’으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오른쪽 페이지 1 울퉁불퉁한 형태의 ‘Chubby Series’ 세라믹 화병은 김민주 작가. 2 다리가 

세 개인 알루미늄 스툴과 스티로폼 위에 우레탄 코팅 후 플라스터로 마감한 투스 체어는 

모두 최동욱 작가. 3 나무 조각 작품은 유현 작가. 4 결정유로 작업한 작은 항아리는 녹원요. 

*연보라색 페인트벽은 ‘DE6004’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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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화풍경 |

가 볍 고  화 사 한  숨 결

환한 계절을 주저 없이 누리기 위한 준비는 퍼펙팅 메이크업 라인에 맡기자. 하루 종일 숨 쉬듯 편안한 밀착력과 

완벽한 커버력으로 해사한 봄볕 같은 피부로 완성해준다. 살아 숨 쉬며 오랜 시간을 견디는 종이, 

한지에서 착안한 통기성 메이크업 기술 덕분이다. 여기에 설화수만의 탁월한 스킨케어 성분이 처방되어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꿔준다. 지속력과 커버력이 강점인 퍼펙팅 파운데이션과 윤기 피부를 연출하는 

퍼펙팅 파운데이션 글로우로 구성되었다. 각 35ml 7만원대

쏟아지는 금빛 햇살에 세상이 기지개를 켜는 봄날이다. 보드라운 바람과 흐드러지는 꽃물결, 

푸른 바다의 하얀 포말이 엮어내는 노래 덕분에 새록새록 행복이 차오른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사륵사륵 내려앉는 빛의 서정

오로라의 신비롭고 

황홀한 빛을 옻칠로 

표현한 ‘빛-소반’과 

‘빛-코스터’는 

이윤정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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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립 고  애 틋 하 게  마 주  봄

저 드넓은 바다에 섬이 있기에 위안이 된다. 누군가는 섬을 쓸쓸하다고 하고, 때론 척박하다고도 

하지만 수평선 끝자락에 포근히 떠 있는 섬은 다정하기 그지없다. 뭍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마저 눈부신, 섬을 마주 보는 호사 덕분에 요동치던 마음이 잔잔해진다.

오 래 오 래  반 짝 이 는  고 운  결

피부를 자극하는 다양한 유해 환경을 한번에 막아줄 수 있는 강한 방어막이 필요한 요즘, 상백크림이 궁극의 희망이 

된다. 자외선을 비롯해 초미세먼지와 일상에서의 블루 라이트까지 차단하는 안티폴루션 선케어(SPF50+/ PA++++)를 

담당하는 동시에 피부를 편안하게 지켜주는 저자극 진정 방어막과 피부 밝기를 개선하는 브라이트닝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부드러운 크림 타입으로 촉촉한 광채 피부를 연출하는 ‘NO.1 크리미 글로우’와 산뜻한 밀크 타입으로 

톤업 피부를 연출하는 ‘NO.2 밀키 톤 업’으로 선보인다. 각 50ml 8만5000원대

파도에 다듬어진 

돌멩이를 떠올리며 

아크릴 소재로 

만든 ‘펩 버튼 함’은 

강은비 작가.


